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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 地名의 意味論的 有緣性에 관한 맑究





이 논문은 忠淸北道의 山名 (2)을 대상오로 그 言語外的인 有緣性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한
것이다. 무릇 語란 모두가 語源的으로 有緣的이라고 하거니와， 사람이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얼 때는 그것이 지니는 어떤 형태언가의 특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지명은 사람이 명명한 것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것들의 일부일 것이다. 특히
山이나 河川과 같은 自然地名과， 행정 구역 내지는 행정 단위의 이름이 아닌 洞里名 같은
것은 그 곳 주민들의 소박한 명명법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명명되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명명의 기반도 달라진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
면 山名의 경우는 주로 @ 그 형상이 무엇과 유사하며，@ 그 山에 어떤 특갱적인 물건들이
었으며， 그밖에 @ 그 山 자체가 어떤 특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 山과 관련하여 어떤 故
事·進話·傳說이 있느냐하는것 등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에 反해 河) II의 이름은 주로 @ 그 河川이 어다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發源地와 @에
마를 지나서 후르느냐 하는 經過 내지 所在地가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한마다로 地名이라 하지마는 그것이 무엇의 이름이냐에 따라 그 양상은 상당히 달라진다.
지명의 순수 언어학적인 분석은 그나름A로 펄요하겠거니와 本積가 시도하는 바와 같은
즙語外的언 有緣性의 분석 기술 또한 무의미하지 않다고 본다. 고금을 통해서 전래하는 命
名法 내지는 發想法이나 기타의 思、考方式의 얼부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펼 수 있다고 보
기 때문이다.
(1) 山의 모양이 매(鷹)와 같다 하여 ‘매봉’이라고 하는 경우 ‘매’를 이 「山名의 基盤」 또는 「命
名의 基盤」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즉 山名을 짓는 근거가 되는 事物이나 性質 速話 풍의 特徵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한다. 단순히 「기반」이라고 했을 해도 바로 이 「命名의、 基盤」이라는 의미로
j 사용한 것이다.
(2) 모두 952개 의 山名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글학회의 「한국지명총람」에서 자료를얻었기 때문에 그
命名의 훌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며 그 이외에도
빠진 것이 있어 忠淸北道의 山名올 망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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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에 따른 命名法의 차이， 또는 지역에 따른 그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
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비교 연구는 상당히 의의 있고 홍미 있는 것이 되리략고 본다. 또
‘이들에 대한 시대적인 변천의 문제를 고찰하는 일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상
제한 분석 기술은 광범하고 치밀한 분석이 행해진 다음이라야 비로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다. 본고는 그 일단오로서 우선 한 지역의 山名을 대상오로 命令法 내지는 짧想法의 일부
를 분석하여 기술해 보려는 것이다.
2. 命名의 基盤에 대한 擺括的 分析
수접된 자료에 의하면 山 내지 筆의 이름무로는 ‘~山，'"뚫’型이 가장 일반적인 것 같
다. 그 밖에도 수십 종류의 形式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할 기회를 마련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선 위에서 말한 바와 같
*이 言語外的인 有緣性의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자료의 분석 결과 대강 다음과 같은 몇 개의 群集을 찾을 수 있었다.
A. 山形이 닮은， 다른 사물이 命名의 기 반이 된 것. 類似에 의 한 命名이 다. (353)(3)
B. 山에 속해 있는 특정적인 물건이나 그 물건의 득정이 命名의 기반이 된 것 (219)
C. 山 자체의 특정적인 狀態가 직접적으로 命名의 커반이 된 것. (246)
D. 山과 관련된 故事 • 遊話 • 傳說 등이 命名의 기 반이 된 것 (n9)
E. 其他(15)
넓은 의미에서 보면 ABC는 모두가 그 山의 특정에 속하는 범주들이다. 그런데 A와 C
의 관계에서， A는 다른 사물과의 比較에 의해서 그 類1~點으로 인한 基盤의 선택이고， C
는 그것이 없이 다만 山과 그것을 에워싼 주의와의 관계 또는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인 山
의 특정 동에 의해서/기반이 선택된 것이라는 점이 다르다. 봉우리가 둥글게 생겼다고 해
서 ‘둥글봉’이라고 하는 직의 명명법이 C의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C의 경우와는 달리 B에 있어서는， 山에 소속되어 있거나 또는 山을구성하고 있
는 성분 등의 특갱적인 요소들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B와 C도
구별을 하겠다.
A·B·C의 경우 山名만 가지고도 그 有緣性은 비교척 용이하게 파악될 수 있으나 D의 경
우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별도로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된 내력을 알지 않ξ면 아니 된
다.
E는 A"'D 어느 범주에 소속시키기에도부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묶어 놓은 것이다.
~3) 앞으로 山名의 數플 밝히는’數字는활고 삼아 J훨요한 해만 깐단히 괄호 안에 넣어서 표시한다.
山名을 총망라한 자료도 아니므로數字자혜에 어떤 特別한 意味가 있는것은 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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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이질적인 것들이어서 하나의 유형이나 범주로 알괄 처리할 수 없으며 펀의상의 처리
ι에 지나지 않는다.
2. 1. A群의 諸範鷹
A군에서 ， 命名의 기반이 되고 있는 범주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動物
A군 중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動物이다. 모두 358건 중 135를 차지하고있다. 매
<鷹)를 비롯해서 말， 독수리 등 20 여 종에 달하는 동물들이 구체적인 山名의 기만이 되고 있
:다. 반도가 잦은 순서대로 그 주요한 동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매 (20) , 말(18)， 독수리 (9), 소(7) ， 누에 (7), 범 (7)
2. 用貝-般w
‘여기서 주된 命名의 基盤이~ 되고 있는 것은
시루(25) ， 고우래 (6) 붓(5)
등이며 기다 합쳐서 32 종류에 결쳐 있다.
3. 服節·裝身貝
服節이나 裝뭘貝는 사람이 늘 몸에 부치고 다니는 것이다. 어떤 사물의 다른 사불과의
유사성을 인식하는 경우， 그 비교되는 사풀이 우려에게 가까운 것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다.
갈모(19) ， 삿갓(6) 감투(5)
등 13 종류에 걸쳐 있다. 특야한 현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가장 우세하게 나다나
는 것들이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사람의 머리에 冠用 내지는 著用되는 것들이다.
4. 사람
한 사물의 형상이나 성질등의 특정을 다른 사물의 그것에서 구할 째， 그 대상으로 사람
←은 좀더 많이 선택될 것으로 짐작했는데 뜻 밖에 적은 펀이다 (5)
이 법주에 속하는 주된 기반은
玉女(18) ， 將軍(5) 老始(5)
-등이다.
5. 推積뺑
山과 推積物은 무엇인가 공통점이 많은 것처렴 느껴지기도 하는 것들이다. 山도 무엇인
(4) 服節·裝身具 項에 든 것의 대부분이 用具다. 그려나 이플은 특별히 한 項目으로 묶어 낼 수 있
을 만큼의 數가 되어 분리 처리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외의 用具， 따로 짜로 다루기에는 너무
數的으로 열세한 여러 가지 用具틀을 한데 묶어 놓았다.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전체의 수도 많
다. 잡다한 用具을이지만 그들이 얼상 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신변에 늘 있는 물건들이라는 떼
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었다.
,.( 5) 玉女， 將軍， 老娘 둥 몇 종류 되지 않는다. 특히 사람의 구체적인 身體의 일부분이 命名의 기반
으로 쓰이 지 않은 것 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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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쌓여서 되었다고 하는 非專門的인 안식이 허용된다면 山과， 다른 물건이 推積된 것과
사이에는 분명히 공동점이 있다. 여기서 풀더미(l) 하나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露積
가리’ (15)다. 山봉우리와노적가리의모양은 비교되기 좋은 물건들이다. 山名도 ‘노적산’ (3).，
보다 ‘노적봉’ (11)이 훨씬 우세하게 나타난다.
6. 民倚·信때
龍은 상상의 동물일 뿐더러 한국에서는 신비롭고 영검한 것 츠인적인 능력의 소지자로
인식되고 있어 土{깜的인 信{rp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神仙 또한 사람이냐 神이냐 하는 한계가 모호한 대상이다.
이렇게 龍과 神仙은 正體 不明인， 아니 정체가 있을 수 없는 대상들이다. 그러나 고래혹
그렴을 통해서 사람들의 머리 속에 익히 박혀 있는 특정한 形狀들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地名에서 그 기반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7. 建造物
山名의 기반이 된 建造物은 종류도 수도 많지 않다. 城(3) ， 밝의훼 (2) 그리고 ‘기풍’ ‘벨
통’이 각각 하나씩 있을 뿐이다.
8. 文字
山名의 기반으로 文字가 택해졌다는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수적으로 많지는 않다. 一
字 (4)， T字(2) ， 品字(1)의 셋 이 다.
9. 植物
動物에 비하면 植物은 아주 微微하게 나타날 뿔이다. 動物이 훨씬 더 印象的인 이유를 에
다서 찾을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植뺑에 비해 i 보다 인상척언 것만은 플렴이 없다.
마늘(2) 笑容(2) 竹햄(2) 梅花(1 )
10. 기다
本項은 자료만 들어 두기효 한다.
달(6) 섬 (-: 3) 마당(2) 산(山 : 1)
2.2. B群의 諸範購
1. 岩石
특정 있는 岩石이 그 山의 命名의 기반으로 선택되고 있는 것이다. B群에 서 가장 수작
」흐로 우세한 것이며， ‘~바위’와 같이 바위의 여러 가지 상태가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예가
많아서 아주 다양한 山名이 보인다.
2. 建造錫
특징 있는 岩石 다음으로 많은 것이 建造物이다. A群에서 建造빼이 命名외 71 반으로 쓰­
인 예가 많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山에 建造物이 있다는 것은 특야한 일이기 째문에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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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의 존재가 山名의 기반이 되었다고 보겠다.
극놓刺 • 佛堂(12) ， 城몽l!:(7)， 蔡堂(6)
등이 그 주된 것들이다.
3. 植物
소나무(5)， 진달래 (3)의 순위로 되어 있다. 소나무나 진달래는 우리 詩歌에서도 가끔 다
루어지고 있는 것오로， 山에서 가장흔히 볼 수 있는 나무요 꽃이다. 소나무 진달래를 합쳐
서 도합 17 종의 식물이 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다.
4. 樓흉
사람의 屬身이 묻혀 있는 무덤과 服를 묻은 무럽 두 종류를 하나로 분류하였다. 눈에 띄
는 특징은 腦의 무덤이 명명의 기반이 되었을 때， 그것이 명시적으로 나다난 山名이 대다수
이며， 그 腦는 신기하리만큼 王의 그것으로 되어 있다，
5. 動物
A군에서는 動物이 가창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B군에 서도 상당히 많은 수에 。1 르고 있
다. 또 앞ξ로 언급하게 될 C · D군에서도 動物은 빠짐 없이 명명의 기반으로 둥장하고 있
다. 山名의 動物에의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새 (5) , 매 (2) , 여우 (2) 등
11종류에 이르고 있다.
6. 盧物
그 山에서 생산되거나 출로된 물건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예는 많지 않다. 山名에
이용펼 만한 중요한 산물이 없어서 라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 죄 (4)가 그나마 가장 수가 많
다. 그리고， 金 (2)， 七寶(2)， 숫돌(1) 등이 있다. 숫돌의 경우， 그것이 특별한 물건이 아닐
지는 모르나 일상 생활에서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좋은 숫돌이 나온다연 그것이
명명의 기반오로 이용되는 일은 수궁이 간다.
7. 民倚·信때
여기 속하는 것은 風水地理說에서 말하는 명당이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관삼
을 가지고 살아 온 것이어서， 그런 좋은 자리가 있￡면 명명의 기반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8. 隆爆
봉수는 옛날의 情報交換의1 중요한 수단의 하나다. 峰熾와 판련된 山의 이름이 그것을 가
반으로 하여 명명되는 일은 다른 지역에셔도 드물지 않다. 그러나， 아주 흔한 것은 아니어
서 숫적부로 다른 것을 압도할 만큼 보이지는 않는다.
9. 물
산골짝에 있는 물이라면 대단히 신기할 것은 없다. 그러나 산 ι꼭대기 에 물이 있다는 것




題렀(2) ， 時鎭(2) ， 훗대 (2)， 古跳 (2)， 村落(1)， 쇠곳(1) , 안개(1) 도둑 (1) 등이 명명의 거
반오혹 쓰이고 있다.
아주 색다른 것은 山名 하나에 명명의 기반이 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진
천군 덕산면의 ‘칙덕--서낭’이란 山名은 휩(홉)과 城障堂의 둘이 복합적으로 명명의 기반
이 된 것이다. 이번의 조사에서 오직 하나 발견된 형식이다.
2.3. C群의 諸範購
1. 山勢
山이 圓形이라던가 높다떤가 하는， 山의 형상과 地勢 또는 그 秀麗함이 다른 것과의 비
교 없이 그대로 山名에 나다난 것을 여기 모았다.
圓形(34)이 제일 많다. 이것은 險l埈한 山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기타美
麗(7) 碩힘의續急(6)， 高失(5) ， 長形(2)， 납작함(2) 등이 기반드L로 쓰이고 있다.
2. 所在地
山 이외의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소재하는 處所 내지 그 주위의 특칭이 명명의 기반으로
이용되는 일은 흔히 있다. 그 山이 존재하는 전후좌우 모든 주위 환경의 특징이 山名의 기
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초사의 경우. 山 근처의 마을이 명명의 기반부로 쓰인 예가 가장 많다.
3. 方位
山이 東西南北 또는 上下와 前後 左右 어디에 존재하느냐가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1
때는 무엇인가를 기준￡로 해서 그러한 방위가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山
名에 명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가장 많은 것은 南(13)이다. 다
음은， 뒤 (10) , 앞(3) ， 밑 • 아래 (2), 위 (2) 안(1)등이 다.
특이한 것은 風水地理說과 관련된 것오로 이른바 左좁龍 右白虎의 좁뚫(左{則) (5) 이 다.
4. 對比
다른 山이나 봉우리와의 大小의 대비가 명명의 기반이 된 山名이 가장 많다. 38 山名 중
8쌍이 ‘작은 ~山:큰~山’이라는 대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母 : 애기’의 대비가 있다. 二者 對比가 아닌 것으로는， 주위에서 가장 높다던
가， 가장 크다던가 하는 것이 있다.
좀 색다른 것은 ‘외따로’ 존재하는 것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다.
‘小洛離’는 陰城에 있는 산이다.、 이 山은 報恩 洛離山의 줄기가 뻗어서 된 것이라 하여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다. 報恩의 ‘倚離’가 ‘大’라는 전제다.
5. 數
‘數’가 명명의 기반이 된 예는 상당하다. 三과 二·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3、5-
三(15)， 二 (6)， 七 (4)， 五 (3) . 九 (3) ， 八 (2) ， 十二(1) 둥이다. 二와 十二의 예외가 있오나
대체로 奇數가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山이나 筆이 奇數이니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겠
부나 奇數인 경우에 더 많이 ‘數’에 의거해서 명명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이 奇數룰 더 좋아 하고 특히 三과 七이라는 數를 좋아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생각
하면 쉽게 알 수 있다.
6. 土色·土質
白 (3) ， 였 (2)， 黃 (2) . 黑 (1 ) 등의 색채가 기반이 된 山名이 대부분이다. 樹木의 流密이나
土色은 山筆의 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특정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고 명명의 기반으로 이용된 것이라 본다.
이란 법주의 山名은 그것이 어느 계철에 붙여진 이름이냐 하는 것이 푼제가 되기도 할
것에다.
색채 이외의 것으로는 모래가 많다는 것 (6)이 기반이 되고 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
것도 색채와 관련이 있다.
7. 氣象·氣候
여름에도 눈이나 얼음이 녹지 않고 남아 있거나， 늘 구륨이 끼어 있거나 하는 상황이 명
명의 기반으로 쓰이고 있다. 얼음， 눈， 구름 등이 山名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
데 이 경우에는 山이 높다는 屬性이、 필수적이다. 山名에 명시되지는 않었지만 山이 높지 않
A면 그런 상태의 氣象 條件이 될 수가 없다.
8. 기타
여기서 특이한 예를 두 개 든다. 鎭川鄭 相짝面의 西山은 ‘z의 西’이기 째운에 붙여진
이륨이 아니다. 저녁 해를 많이 받기 해문에 西山이라고 한 것이다.
E요 하냐는 四方이 다 보인다 해서 四方山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2.4. D群의 諸範鷹
1. 民洛·信때
D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信때 • 習尙이 다. 달맞이하는 습관이 山￡로 하
여금 그런 이름을 가지게 한 예가 많다. 뿔月 (14) 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 기장 많다. 그
외에는 神{11l(9) , 죄bf삽 (6) ， 龍의 昇天(4)， 風水地理(4) . 聚天(1)등이다.
2. 動物
D群에서도 動物은 명명의 기반￡로 상당한 수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도 매사냥과 관련
된 것(17)이 가장 우세하다. 말(馬: 4) 닭(1)과 같은 家좁이나 家뽑에 비해 매사냥이 더 많
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득이하다. 가축이나 가급도 중요하지만 山과 더 관계가 강은 것은
매이기 때문에/ 山名에 매가 더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3. 戰爭 ·避옳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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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펴란이란 바람직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 피란해야 하고 그 山에 피
-란해서 무사할 수 있었으」면 그곳은 명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
었는가 한다. ↓그래서 그 사실이 、山名의 기반이 띈다.
이 범주에 도는것은 전쟁시에 陣을 쳤다는 일을 명명의 기반오로 하고 있는 것과 피란 ·
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흐로 나란다.
피란을 기반￡로 하고 있는 것 중에는 玉과 관련된 것이 셋이나 있다.‘
4. 氣象，t 혔候
여기 묶은 것은 천지 개벽과 홍수에 의해서 온 셰상이 물에 잠기고 겨우 ‘~만큼’ 남았
다는 얘기들이다. 그 ‘~’에 해당되는 부분이 山名에 나다나서 ‘~山’이란 이름이 되고 있
다. 그리고 이 ‘~’ 부분은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용구들이며 그렇지 않은 것은 ‘까마귀
머리’ 같은 것이 있으나 그 수는 미미하다.
5. 똘京 ie:.:.'，暴君
王이，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 행차했다는 얘기가 기반이 되어 있는 山名에 國師筆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데 이런 山名은 忠많이 서울을 바라보며 임금을 사모했다는 고사나 전설과
도 관련되어 있다. 기타"‘國뿔’으로 된 山名은 얘기 내용이 그대로 명시된 것이라 하겠다.
6. 기타
사람이 멋지게 놀았다는 이른바 風流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도 상당히 있다. 뿐만 아니
라 修道했다는 얘기와 학문을 닦고 재주를 배웠다는 얘기들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도 있다.
그 山에 살딘 사람이 기반이 된 것도 있ξL며， 城을 쌓았다는 傳說이 기반이 된 것도 있다.
2.5. E群의 諸範購
A"-'D群에 넣기 거북한 것을 따로 떼었다. 여기 속해 있는 중요한 것은 山의 所有者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다. 姓E\;가 기반이 된 것이 가장 많다.
이 밖에 그 山에 임자가 없다딘가， 나무를 금한다떤가， 模範林이라떤가 하는 것이 기반
이 된 것도 있다. 장마째 불 구경꾼들이 그 곳에 오른다는 일이 기반이 되커도 한다.
3. 命名의 基盤과 山名 (6) (1) : A群
앞에서는 어떤 것들이 山名의 기반으로 등장하고 있는가의/대강을 고찰했다. 여기서는그
것을 더 상세하게 분석해서 구체적인 명명의 기반이 어떻게 山名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
펴 보기로 한다.
(6) 구체적인 山名에 대해서 그 소재지흘 --히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특이한 山名의 경우와 꼭 그
렇게 하는 것이 펀라하다고 생각될 때는 이를 밝히기로 한다. r퓨陽 : 딴陽」은 f규陽郵의 }용陽둠
이고 「淸原 : 米院」은 淸原那의 米院面을 뜻한다. 또 山名 전후에 ‘ ’와 같은 부호를 붙이지 않




動物융 기밤드로 한 山名은 대단히 많다. 특히 A群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그 분명
-한 이유를 알 수는 없i나 각종 동물이 사람들의 연상에 깊이 막혀 있는 듯하다. 그리고
꾀」을 볼 때 山形 여하에 따라서 공 어떤 動物을 연상하게 되면 그것이 명명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1. 매
이미 말한 바 있거니와 A군에 셔 가장 많은 것이 매 (20)다. 그리고 매를 명명의 기반으로
한 것 중 가장 두도러치게 나타나는 山名의 유형은 ‘매봉재 ? φ1고 다음이 ‘매봉’이다.
한국어에서 보통명사의 경우에는 KC 型이나 CK型 (7) 기타 K와 C가 복장하게 결합된 어
구의 유형은 많지 않은데 地名의 경우는 상당히 있는 것 같다. ‘매봉’이 바로 이 KC 형이
아닌가 한다. 한자의 筆과 봉우리의 ‘봉’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매옳’
오로 본다면 이는 분명히 한국 고유어의 요소와 한자어 (요소)의 결합이다.
이 KC 형 의 ‘매봉’은 흔히 ‘鷹뚫’이라고 풀리워진다. CC 형 이므로 어구성볍의 차원에서
지극히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나 ‘매봉’에 비해 훨씬 열세다.
2. 말〈馬)
가축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이 말(馬)이다. 단순한 ‘말’ ‘馬’로 나타나는 山名으로
는 말봉[馬筆J， 말미 , 馬山， 龍馬 등이 다.
말의 특정 부분이 기 반이 된 山名은 馬尾山， 말목산[馬項山J， 말등재 [말잔등J， 말미 동[말
등〕등이다.
말의 특정한 형펀이 기반이 된 것으로는 五馬山 (5따馬가 들어선 형국)， 走馬山 등이 있
다. 走馬脫數形인 山의 이름은 白馬山이다.
말미탕(淸原 : 加德)， 말미동(꽉陽 : 佳짝)과 같은 것은 그 형식이 득이하다.
3. 독수리
독수리를 명명의 기반으로 한 것으로는 ‘독수리봉’ ‘수리봉’이 일반적인 山名이다. 전자
보다 후자가 많다‘ 홉홉옳上의 변동이 약간 있는 ‘수례봉’ (1) 이 있고 ‘시리봉산’ (1)도 있다.
월좋洞山 또한 山形이 독수리와 같은 데 기인하는 것이다.
강. 소
‘소’는 모두 그 한 부분， 또는특정한 자세가 기만이 되어 있다. 소메기산(牛項形)， 牛頭
쫓 牛頭山， 소니뿔(소의 뿔)， 소의 뿔등이 전자의 예이고 없牛山은 후자의 예다. 數的으로
는 後者가 많다.
5. 누에
(7) ‘ck’는 漢字語(要素)와 韓國 固;답語(薦素)와의 결함으로 구성흰 山名이고 ‘kc’는 그 위치가 바뀐
것이다. ‘cc’는 完全한 漢字語， ‘kk’는 옮全한 韓國固有語언 띠名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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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의 경우도 소의 경우와 비슷하다. 모두 누에의 특정 부분인， 머리가 기반이 되고 았
다ι 醫頭끝， 누에머리〔鍵頭J， 누에머리끝산 [醫頭山J， 눠머리 등이 모두 醫頭가 명명의 기
반인 것이다. ‘누에봉’이라고 된 것마저도/참두形이다. 전체와 유사하기보다는부분과 유
사 하기가 쉬운 탓이 아닌가 한다.
6. 법
형상의 유사를 말할 때 ‘rv와 같다’ ‘~형’이라고 하는데 그 ‘~’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위치에 있을 때냐 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법(虎)의 경우도 ‘법날’
‘법의산’， ‘법벅채’ 등이 뱀의 형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픔만 가지고는 어떤­
상태에 있을 째의 범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다. 이런 경우 그 山形에서 이를테면 ‘앉아
있는~’ ‘서 있는~’ 등등의 특징의 일부가 무시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범이
엎드린 모양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호랑봉(報恩 : 山外)， 代虎階(報恩 : 馬老)둥이 있는데ι
전자는 ‘업드련’이란 특정이 무시되고 있는 예이고 후자는 그것이 영시된 이름이다. ‘버우
기’는 뱀의목(項)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7. 학(廳)
‘춤추거 나 나는 학’ 이 기 반이 된 것이 明示된 山名으로， 麗舞山， 廳降山이 있으며 그런
限定이 전연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는 驚筆， 기타 購의 종류와 관련된 것으로 玄廳筆， 黃廳‘
홉줄이 있다. 그러나 이 후자에 속하는 예들도 모두 ‘학이 나는 형국’ ‘학이 날다 구릅 위후
들어가는 형국’ ‘黃廳01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등등으로 대개의 경우 날고 있는 학이 기만
이며 알을 품는다는 특수한 상태의 학이다. 關은 날고 있는 것을 연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 듯하다.
득이한 것은 彩雲띠이라는 이름인데 이것은 학 다고 구름 사이를 나는 모양을 기반으로
하였다. 학을 다고 구릎 사이를 난다는 것은 물흔 상상이나 환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다. 廳이란 현실보다는 훨씬 美化되고 神秘化된 仙境의 一員으로 인식된 대상이다. ‘彩’자
가 그런 분위기를 돋보이게 한다.
8. 鳳凰
舞鳳山， 飛鳳山， 鳳舞山 등 명시적인 山名이 많고 ‘鳳鳳臺’에서와 같이 한정이 없는(
펀은 적다. 봉황 역시 나는 것이고 춤추는 것이다.
9. 개
개등산[*등山J， 大門山[大門山J， ‘개 머 리 산’ 등， 개 또는 개 의 특정 부분이 명 명 의 기;
반으로 되어 있다.
10. 구렁이 • 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龍’은 龍과 구렁이에 두루 나타나고 있다. 구렁이는 오래 묵오­
면 龍이 된다는 전통적인 관념이 작용했을 수도 있겠다. 또 싶지 山名을 보면 1L龍山， 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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龍筆o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발음 상￡로 구렁 이 와 유사한 까닭에 ‘九龍’ 이 라는 漢字를
충당한 것이 아난가 한다. ‘뾰頭뤘’은 ‘뱀의머리’가 명시적이다.
11. 황새
‘황새봉’이란 山名은 A군에 속하는 것A로는 ‘황새 형국’이 기반이 된 것이나 B군에 속
하는 山名이 되기도 한다. 이째는 황새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것이 명명의 기반이다. 수로
는 2: 4의 비율로 후자가 우세하다.
‘황새목’ ‘황새주둥이’와 같은 것은 은유적인 이틈이다.
12. 기타
반도 3 이하의 山名이다. 명명의 기반과 山名을 들어 둔다.
거북이 : 龜代山， 거북산， 座龜山/까치 : 까치봉(2)， 題頭山/노루 : 노루봉(3)/닭 : 籍舞山
달기발재，달기봉/개구려:개구려산， 깨구락산/雅碼:오리봉， 기러기나간봉/나비:무자
봉 [舞媒筆J， 戰眉山/비둘기 : 鴻筆山， 비들봉/우렁 이 : 우렁봉[나봉J (2)/로끼 : 토끼봉
(2)/거 머 리 : 轉왜筆/고양이 大獨山/꾀꼬리 : 꾀꼬리산(驚第柳技形)/따오기 : 목령산 [驚
鎭山J/사자 : 獅子山/새 : 鳥項山/제 벼 : 제 벼재
3.2. 用具-般
動物 다음으로 用具가 많다. 그 중에서 服節 裝身貝를 따로 떼어 내도 기다 用貝一般이
80여의 빈도를 보인다. 잡다한 것을 묶었기 쩨문에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빈도4 이상의
것 o로 시루(25)， 고무래 (6) , 붓(5)， 칼 (4) 등이 있다.
1. 시루
시루봉(15)이 가장 많다. 다음이 시루산(5)이 다. 증봉(2)， 증산(1)과 같은 漢字語名이 각
각 대응되고 있A나 수로는 별 것이.없다.
山과 뿔의 의미의 차이로 보아 ‘시루산’보다 ‘시루봉’이 많은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아
다. ‘시루미’ (1)와 ‘시리미’(l)는 모두 ‘시루외’의 변이형태다.
2. 고무래
고물개봉， 고물게산， 고물개산， 구무레산 등은 山과 짧의 차이와 흡題的언 변동이 나타
나 있기는 하나 모두 동일 기반의 山名들이다.
‘고물개’는 ‘밀개， 미래’로 나타나기도 한다. ‘밀개봉’ ‘미래산’이 그것이다.
3. 붓
문방구로는 붓(5)과 분펄 (1)풀이 나타난다. 붓이 기 반이 펀 山名은 文筆筆(4)， 筆筆山 (1)
이고 분필의 경우는 ‘분필봉’(1)인데 이것은 명명펀지 얼마 되지 않는 이름이겠다.
4. 칼
‘칼봉’， ‘칼거리’， ‘칼갱이’의 세 가지가 있다. ‘칼봉’。1 일반적인 형식이다. ‘칼거리 r
‘칼갱이’는 각각 ‘將軍大坐뤘의 장군의 칼’， 그리고 ‘칼날형’이 山名의 기반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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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길마 : 길마재 (2)， 안장봉/選日 : 選日筆， 치 알봉(2)/방아 : 방아재， 방아산/鷹風 : 九解
Jlj, 展風山/소반 : 소반봉(2)/송곳 : 송곳봉(2)/장구 : 장구봉(3)/춧대 : 춧대봉(2)/格 :
송장산/광주리 : 광주리산[훌珠山J/도투마리 : 도투마리봉/돗대 : 돗대산/바다 : 바마산/
바리 : 바리산/바랑 " 바광산/보습 : 큰보숨산/복지 " 복지봉/북 : 북산/상여 : 상여봉/소
시랑:소시랑산/屬身:송장산/자불통:통미/장대:장대섬/鍾:종산/초롱:초롱봉/키
:치미/補:補옳/香盧:香健筆
3.3. 服廳 • 裝身具
服節 • 裝뭘具 13種 빈도 44 중 사람의 頭部와 관련된 것이 (11種 빈도 42) 가장 두도러지게
나타난다. 二L 중에서도 어레빗 (1)을 제외하면 모두가 머리에 쓰는 冠이나 뼈의 종류(101隻 반
도 41) 다. 산 봉우리와 사람의 머리， 모두 최상 부위에 속하는 것이다.
1. 칼모
가장 빈도가 잦은 것이 ‘갈모’(19)다. ‘갓모’ ‘갈미’ 등도 음운 상의 변화가 있을 뿐 모
두 ‘갈모’이다. 갈모봉(3)보다 갓모봉 (4)이 많고 갈마봉(0)이 더욱 많다. 기다 갓모산，
갈미 [홉山] (8)등이 있다.
2. 삿갓
갈모(19)보다 훨씬 떨어져서 여섯 개 밖에 없다. 삿갓재 (1)보다 잦갓봉(5)이 많다.
3. 감투
감투는 삿갓과 비슷한 빈도를 보이고 있다. 감투봉(5)이라는 이릅뿐이다.
4. 기다
투구 : 도솔봉[두솔봉]， 투구봉(2)/족두리 : 쪽두려봉(2)/갓 : 天冠山/冠 : 冠뚫/冠植‘:
冠備筆/구슬 : 珠筆山/料、順 : 絲@릅學/어 러I 빗 : 어 례 빗산/치마 : 초마병장/랑건 : 탕근봉
3.4. 사람
사람 또는 사람과 관계된 것으로 玉女， 將軍， 老始가 눈에 띈다. 모두 11種 반도 37이
다.
1. 玉女
사람과 관련된 것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玉女인데 山名은 玉女-챈이 다. A군에 속
하는 玉女筆은 모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山形이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玉女散髮形
(9) , 玉女彈琴形(3)， 玉女端坐形(3)， 玉女織鏡形(2)， 매우 수려하여 玉女처럼 생겼음 (1) 애)
(8) 갈모와 유사해서 ‘갈미’라면 「훌」은 音의 일치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원」이 많다던가 해서 홉
山이라연 命名의 기반은 「휩」이니 두 이름이 각각 그 기반을 달리하는 셈이다.
{6) 玉女는 사전에 보면， r마음과 몹이 옥같이 깨끗한 여자」로 되어 있다. 그러고 보면 玉女라는 말
이 이름으로 쓰인 山은 어떤 까닭에서인가 부드랩고 고운 인상을 사람들에게 주는 山이라고 보
아 우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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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將軍
將軍筆(4)과 軍士筆(I) ..£..로 나타난다. 전자의 경우는， 장군의 형국(1)， 將軍大坐形(3)이며
後者는 將軍大坐形이 다.
3. 老娘
할미[老抽] 처렴 꼬부라진 山形이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지게 한 것이다. 할미봉[老始筆J，
할미성 [老貼城]등오로 나타난다.
4. 기타
王者 : 왕재봉(2) (端正 수려하여 君子와 같음)/君子 : 君子山/舞童 : 舞童山/武士 : 武隊
짧/手掌 : 手掌山/자지 : 자지봉(오뚝함)/괄버 린 모양 : 팔매 숲[八眉짧J/송장 : 송장산
3.5. 堆積物
노적가리 (14)와 풀더 마 (1)의 물이 다.
1. 노적가리
농촌 사람들에게 山形과 노적가리가 비슷하게 느껴진 것은 지극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때을 보면 노적가리를 연상하묘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노적봉 (11 )， 노적산(2)， 벼까리봉(1)의 세 종류-다.
2.、 풀더미
한 예밖에 없다. ‘풀더마산’오로 나타난다. 풀더마가 노적가리만큼 사람과 가깡지도 않고
흔하지도 않고 인상적이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한다.
3.6. 民倚·信떼
1.龍
짧은 상상의 동물이다. 그리고 적어도 한국에서는 상서롭고 영검한 동물이다. 그것은 신
앙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미 말했듯이 상상의 동물이기는 하지만 일찍부터 그렴을 통해서
특정한 형태의 龍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박혀 있다.
‘짧山’은 龍 그 자체의 형상과 山形과의 유사가 기반이 된 것인데 이것보다는 한룹의 부분
과의 유사가 병명 의 기 반으로 쓰이는 경우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龍아가리 ’ 는 ‘山’ 도 없
이 그대로 나타난다. ‘짧頭山’은 龍의 머리가 기반이다.
용의 특정한 종류나 움직 임 이 山名의 기 만이 된 예로는 ‘좁鎬뿌리 ’ ‘飛震’ ‘飛짧山’ 등
이 있다. 九龍山의 경우는 아흡 용이 구슬을 다투는 형국이다.
그런데， 山名 중에 能字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龍을 지칭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九震
;山， 九龍筆의 九龍이 구멍 이 를 기 반으로 하고 있는 경 우다.
2. 神仙




建造物과 山形이 형 태 상의 유사성을 가진 것 이 많지 않은 것 같다. 城顧으로는 可城un
(天然的으로산처럼 생겼음)과 金城[쇠재J (철옹성처럼 되었음)이 었고， 닭의훼로 ‘서다지’，
‘둥긋재’ (닭둥우리 형국)가 있다. 그 밖에 기둥봉 별통날이 있다.
3.8. 文字
文字로는 一， 丁， 品의 三字 뿐이다. 一字峰， 一字山 (3) ; 丁字峰， 곰배산; 品字山이다.
3.9. 植物
植物로는 마늘， 풋容， 竹짧， 梅花가 있다. 마늘봉[大옆、峰J (2)， 美容山(2) . 玉웰峰(2)， 梅
花峰.
3.10. 기타
달 : 월이산[다리산， 달리산J， 半月山， 새달봉， 月明山/섬(島) : 섬외， 섬메， 島山/짧龍­
山 : 類龍山 (10 ) /마당 : 마당재， 마당재산
4. 命名의 基盤과 山名 (2) : B群
4. 1. 岩石
B군에서 가장 흔한 것은 岩石(67)이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냐는 山名은 ‘X +바위’행
이다.
1. X+바위 十山 (11)型 : 말바위산， [馬岩山J， 마당바위산， 매바우산， 龜岩Ill， 龜石山， 뉘j
바우산[耳岩버]
2. 바위+山型:岩山， 바위배기， 돌산， 돌딱기， 돌팍재， 돌풍봉， 돌뽕산， 바우배기산
3.X+山型 : 顆音옳(관음보살과 같이 생긴 바위가 기반)， 鎬練山(銀擺岩있음) 장뚝산(장
똑바위 있음)， 뱃돌봉 (뱃돌바위 있음)
4. X+바위 型 : 登仙岩， 등산바우， 가마바우， 절바우
4.2. 建造物
A群에서 와는 달리 B군에서는 建造物이 기반￡로 등장하는 예가 많다.
1. 좋判
建造物 중 가장 많은 것이 좋송U이 다.
a. 띠名만으로도 철(좋)이 명명의 기 반이 된 것이 분명한 것 : 첼골， 절채， 높은 철，
(10) 金剛山처령 아름다운 山이면 小金剛이라고 한다떤가 f용離山의 餘勢가 이룬 山인 경우 역시 IJ、
f찜離山이 라고 하는 것이 一般的안 경향인데 類龍山이 기반이 되어서 그대로 다른 山의 이름a
로 쓰언 것은 특이한 {7)J다.
(11) 以下山은 山， 뿔， 꾀， 재， 배기，띠기， 동뭉 일체를 포함하는 의마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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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
b. 山名만부로는 山名이 먼저 인지 좋名이 먼저 인지 분간하기 어 혀 운 것 : 成佛山: (成
佛좋)， 藥師山 : (藥師좋)
'C. 佛堂 • 佛像이 기 반인 것 : 佛堂山， 佛堂터， 대 라불， 寶蓋山
2. 城~JI:
城훌If:가 명명의 기반인 山名은 ‘성터’와 같이 山名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城山， 성채와 같이 명시적으로 나다나 있지 않은 두 가지가 있다.
城山[성재， 성티]과 같이 ‘城+산 • 재 • 티’ 형과 성티산， 성재산 등에서 보듯이 ‘城+재 •
티+산’ 형이 있다.
그 밖에 ‘士城’， ‘馬鷹城’， ‘百濟城’， ‘할미성’등과 같이 城名 그대로가 山名인 것도 있다.
3. 察堂
山聚堂， 城陣堂이 기반이 된 것이다. ‘山聚堂’이라는 山名은 그 山에 산제당이 있기 때
문이고 ‘社鍵山’은 사직단 다가 있기 째문이다.
城健堂의 경우는 ‘城健堂山’ , ‘서 낭재 ’ 등의 山名으로 나타난다. ‘대 서 낭 : 소서 낭’ 의 대
비 관계가 나타난 山名도 있다.
4. 기다
講堂:강당말림/國師휠:國師郞山/방아:방아다리/兵幕:명막산/牌石:비석산/書堂
서당봉/雄門 :정문거리/將훌: 장대/홍子: 정자터/紙所 : 지소양달.
4.3. 植物
山에 있는 植物이 그 山名의 기반이 된 것으로 소나무가 우세하고 다음이 진달래다. 그
려나 철대 우세한 만큼 많이 나타난 것이 없고 산만하다.
1. 소나무
소나무가 우세하다 해도 그렇게 많은 수가 되지 뭇한다. ‘솔봉’， ‘솔밭’， ‘솔봉돌’， i암
솔’ , ‘獨松훔’ 둥이 있 다.
2. 진달래
진달래 꽃이 기반이 되고 있￡나 그것이 山名에 나타난 것은 없다. 진달래는 어느 山에
나 흔히 있는 꽂으로 띠과 꽃 하면 진달래를 연상할 정도다. ‘華山’， ‘꽃밭둥이끼 ‘花山’，
I[꽃산] 등이 있다.
3. 기타
빼 : 감산/花 : 花開山， 華훌흉/닥나무 : 팍박재/판觸 : 단풍산/竹 : 대 나무밭/더 덕 : 더 덕
산[加德山J/펙 갈나무 : 頭靖筆， 떡 갈봉/매 나지 나물 : 매 나직골/票 : 밤재/싸리 : 싸리봉，





무덤의 주인공과 관련하여 姓名， 號 身分 등이 山名에 나타나 있다. 끓흩魔山{讓魔 柳雲홈틀
의 표가 있음)， 알렴산(按慶使 金土廳의 묘 있음)， 梁兵山 (梁兵使의 묘 있음)， 延山 (짝
山 延J3(; 묘 있음)， 玉女뿔 (玉女 묘 있음)， 왕자[재] 봉(府使의 묘 있음)， 애기장봉(애기
묘 많음). 예외가 하나 있다. 林慶業 장군 묘가 있는 경우 큰 인물이 묻힌 산에라 하여、 ‘큰
말럼’ (忠州市)으로 나타난다.
曉이 있는 경우에 그것야 명시적A로 나타나 있다. ‘능보산’ ‘능골산’ 등이다.
말우텀山〔말외山]의 경우，[ J 안의 별명은 결국은 말무럼을 기반무로 하였으되 말산
[馬山]이라고 한 것이다. 꾀와 山이 중복된 것 뿐이다.
2. 腦훌
服가 묻혀 있어서 그것이 기반이 되어 山의 이릅이 붙은 것이 있다. 服筆 (8) 船옳山， 安
~f'l筆 외에 특야한 것으로 吉햄山 하나가 보인다.
4.5. 動物
A군에서 처 럼 動物이 우세하지는 않다. 그러나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우세한 펀이다.
황새 (5)가 좀 눈에 띨 뿐 그 이외에는 아주 산만하다.
황새 : 황새봉(4)， 황새재/매 : 매주봉[鷹住筆J， 배봉， 매봉산/여우 : 여수발짜기， 여우
봉/꼼:곰산[熊耳山J/까치 :까치섬/노루:사심버알/미래 :미래산/뱀 :角虎山/鳳: J亂
第臺/지네 : 지네산/소 : 소공동묘지.
4.6. 훌物
‘쇠’가 네개 있을뿐 그 외에는 몇 가지 산물이 하나 풀의 山名에 쓰였을 뿐이다.
쇠 : 핏봉산[鐵筆山]， 쇠곳날， 무쇠봉(2) . /金 : 金積山/水옮 : 수정봉/숫돌 : 숫돌고개/
七寶 : 칠보산(2) .
4.7. 民倚·信때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이른바 명당이 山名의 기반이 되었다. 명당이 있다면 그 山의 가차
가 그만큼 높아지는 형펀이니 山名의 기반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휩馬飯水山(휩馬飯水의 명당)/나비명당(나비형국의 명당)/大德山(충북 제일의 명당으
로 五賢이 날 터 있음)/普賢山 (山下에 萬A可活之地 있음)/柳木山 (驚第柳技形의 명 당)
/六判山(判書六A이 날 명 당)/將軍筆 (將軍大坐칸)
4.8. 峰爆
봉수가 있다는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봉수의 고유 명사가 아니다. ‘봉화
봉’， ‘봉화산’， ‘봉화대’， ‘봉화뚝’， ‘봉화골’， ‘봉우재’[봉-우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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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現li健爆의 경우는 다료냐， 이것도 단순히 ‘봉우재’， ‘봉티’로도 불려지고 있다.
4.9. 물
山과 水는 흔히 相對的인 개념오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히려 山에 물이 있<'>면
그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지도 모르겠다.




훗대 : 훗대봉(4)，/古跳 : 진터， 구터산/麗뤘 : 굴봉， 굴동이/t뼈羅 : 무네미山， 싸리고재
산/짧觸: 도둑얼갱 oj[道德山J/村落 : 웃말산/쇠곳 : 쇠곳퉁/횟대 : 횟대배기/안개 : 雲露
筆/휩-서낭 : 칙덕-서낭
마지막A로 든 ‘칙덕-서냥’은 아주 특야한 山名이다. 기만으로는 휩(홉)과 城健堂의 물
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휩이 무성하고 성황당이 있어서 그것이 명명의 기반이 된
것이다.
5. 命名의 基盤과 山名 (3) : c群
5. 1. 버의 形勢
圓形 (34)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다 山勢의 美麗， 碩힘의 續急， 높낮이， 등등여
명명의 기반이 되고 있다.
1. 圓形
‘동그랑말렴’， ‘동그랑남산’， ‘동골마’， ‘두래봉’， ‘똥그락산’， ‘둥글봉’， ‘풍그레봉’ 동
등 圓形을 가리키는 語詞들이 사용되어 山名이 圓形을 기반으로 한 것임이 명시된 예가 많다­
얼른 보아 圓形임을 알아 보기가 어려운 것ξ로 도래미[東山底J (옳이 圓形)， 두루봉(10) "
두리봉(5) 두류봉(頭流옳)， 주류봉 등이 있다.
圓形이 기반으로 된 山名 중‘두루봉’이 가장 두드러지는 점 홍미 있다.
특야한 山名으로 塊山의 德加山을 들수가 있다. 봉우리가 둥글어서 덕이 있어 보이기 때
문에 지어진 야륨이다.
2. 美麗
美麗함이 山名에 들어나 보이는 것으로 銀觸山， 文練山， 仙女옳， 水옮筆， 華山 등율 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그 밖의 다른 기반으로 해셔도 지어질 수 있논 이륨이다.
賴子山은 버勢가 약하고 고와 賴子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風流山은 경치가 아
름다워 놀기 좋아서 얻어진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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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碩짧
경사의 據과 急이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된반영[먼양]은 ‘된’에 의해서 急碩親가 표현되
헤 있고 ‘느직마기’는 경사의 續漫함이、 엿보이는 이름이다.
끽+은r갱이’， ‘병애산’ 등은 칼로 깎은 둥이 절벽이 진 山이다. 層물뿔이 그대로 山名이 된
-‘層塵’ (報恩 : 山外)이 있다.
4. 高失
山勢의 높고 뾰족함이 명명의 기반이다. 高秀횡， 天塵짧 등은 문자 그대로의 특칭을 가
진 山이다. 'I
白雲山， 雪雲山， 夏雲山， 夏雪山， 白震山， 永鏡山， 瑞雲山 등은 특수한 氣象 상태에 있
-는 山들인데， 이러한 氣象은 山이 높아야 되는 것이묘로 ‘高’라는 意味의 素性은 필연적인
것이다.
기타 ‘뾰로지봉’， ‘뾰족재’ 등은 失形이 明示된 山名이다.
5. 기타
長 : 長山， 큰줄기/납짝함 : 납짝날， 납짝말림/山勢의 巧妙 : 교몽산(淸原 : 北-一)
5.2. 所在
山이 존재해 있는 마을， 골， 터 등의 지명에 ‘山’이나 ‘횡’이 연결되어 山名이 되고 있
-는 것이다.
1. 所在地名+山:三道筆(忠北， 江原， 慶北 三道에 결침)， 上黨山(淸州)， 수실말잔등(陰
城 : 金g王)
2. 所if地+方位+山:山이 있는 마을， 골， 기타어떤 목표물에다 그 앞·뒤 ·동·서 ·남
·북 등 方位의 표지가 연결되고 거기，山 또는 山을 의미하는 형식이 연결된 경우다. 성너
머산， 성맡말양， 米東山 (米院東쪽山)， 사기점뒷산， 향교뒷산， 학교뒤
3. 方位十地名 : 웃뱀골， 아래뱀골
所在地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 중 官廳山 같은 것은 특이하다. 鎭川둠 主山인데 진천읍
산이라고 하지 않았다. 진천에 官衛가 있어서 이란 이름이 붙은 것이다.
5.3. 方位
(5.2)의 b와 같은 예를 여기서는 제외했다. 지명이 명시되지 않고 다만 方位名만오로 된
all名을 소개한다. 東西南北 四方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南(13)이다. 南山(12)，
南漢山(1) 등이 다. 그 밖에 西는 ‘西山’ , ‘西山바래 기 ’ 의 둘이고 北은 北山 하나다. 웃말
;東쪽에 있는 山이 ‘웃동산’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둬’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으로는 ‘뒷주봉’， ‘뒷매’， ‘뒷산’ J 등이 있다. 앞의 경우는
4앞산’ ， ‘앞동산’ 둥이 있다. ‘속날’에서는 ‘속’(內)이 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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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位에서 득이한 것은 ‘좁龍’이다. 風水地理說과 관계 있는 것으로 좁龍 白虎의 좁龍은
‘左測이다. 훔龍山， 좁龍뿌리 , 좁龍 등이 나타나는데 ‘좁龍山’ 이 많다.
5.4. 對比
山이나 筆이 복수로 있을 혜 그들을 대비시켜 명명하는 예가 있다.
1. 大小
대비 관계 중 가장 우세한 것이 大小의 대비다. 작은 두루봉:큰두루봉， 작은삼봉:큰삼
;봉， 작은꽃네미 : 큰꽃네마 , 작은말럼 : 큰말렴 , 小香山 : 大香山， 작은 봉우뚝 : 큰봉우뚝， 작
-은 말무텀 : 큰말우텀 등이 다.
두 개가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大小의 대비는 아니지만 근처에서 제일 크다는 것을 의미
←하는 띠名들이 있다. 大山， 큰산， 大峰山， 큰三옳， 큰봉두리， 큰봉 등이다.
大小의 대벼에서 득이한 것은 小洛離山이다. 음성에 있는 산인데 보은 속리산의 줄기가
-북방으로 향하여 형성된 산이므로 이련 이름이 붙은 것이다. 洛離山의 餘勢라고 해석한 것
으로 보언다‘
2. 高低
大小의 경우와 좀 달리 나타난다. ‘높은봉 : 낮은봉’식의 대럽이 없다. 大小의 대비에서
두번째로 논의한 ‘大山’ ‘큰봉’과 비슷한 유형이다. 高主峰(근처에서 제일 높다)， 高옳，높
은봉， 上옳， 王子學 등이 이런 의미의 대비에 의하여 명명된 山名들이다.
3. 母子
‘母:子’의 대비에 의해서 명명된 山名이다. ‘애기봉:어머니산’이 그 예다. 많지 않다.
-전자는 ‘筆’ 후자는 ‘山’인데 주목된다.
4. 天地A 三才
三者의 대 비 다. ‘天登山 : 人登山 : 地登山’ 의 대 바 다. 天地A 三才인데 人이 天과 地의 중
ε간에 있으묘로 山도 가운데 있는 것이 人登山이란다.
5. 王者:中軍:투구
같은 긍者 대바이면서 天地A三才의 경우와 다른 것이 있다. ‘왕채봉: 中軍筆 :투구봉’이다
5.5. 數
1. 三
數로서 山名의 기반이 된 것 중 三이 가장 많다. 三筆， 三台山， 三洞山， 큰三뚫， 三神山，
삼태봉， 島澤三筆， 三頭筆， 三兄弟뚫， 三筆山 등이다. 그 중 三옳山이란 이름이 가장 많다.
2. 二
偶數로서는 二와 十二가 나타난다. 兄弟筆(4)이 가장 많이 보이고 兄弟， 雙筆山등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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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七
三과 함께 七은 한국인이 대단히 좋아하는 수다. 七옳山(3)， 七筆 두 가지 이름이 있다.
4. 기다
五 : 五筆띠， 五老筆 五筆/八 : 八筆山/九 : 九筆山I， 九筆， 구맹산/十二 : 十二筆[열두봉펴
5.6. 土色·土質
이 법주에 드는 山名의 기반은 거의 色彩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앞에서 말한 바 있다­
1. 土色
네 가지 색갈이 나다냐는데 어느 쪽도 많은 예는 없다.
白 : 白頭山[백쪽산1， 백로재， 흰봉재[白뿔]
$: 붉은대지 , 꽃말양(흙이 붉고 꽃과 같음)
黑:거멍산[금운산]
2. 土質
黃士가 명명의 기반이 된 것흐로 ‘黃士，’ ‘黃土山’이 있다. 그리고 모래가 많다는 것이;
기반야 된 山名ξ로는 ‘사장재， 옥새봉， 沙多山， 沙筆， 모래봉(5)’이 있는데 ‘모래봉， 01 가
장많이 나다난다.
5.7. 氣象·氣候
氣象이 기반01 된 것은 구름， 눈， 얼음， 벼락， 안개 등등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되는 특정은 야들이 山δ1 높다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다. 山이 높아서， 늘 구름이
끼어 있다먼가 또는 초여름까지도 눈이나 여름이 녹지 않는다먼가 하는 득이한 氣象 초건
에 의거하여 명명된 것들이다.
구름 : 夏雲山， 瑞雲山， 白雲山， 雪雲山/안개 : 白震山， 露起筆/눈(雪) : 夏雪山， 雪雨山j
얼읍 : }j(鏡山/벼락 : 벼락산， 벼락재
5.8. 기타
A그;山 :조산담， 造山/山頂에서 김이남: 김나는 꼭대기/月出: 月出寧/저녁해 많이 받
음 : 西山/四方이 다보임 : 四方山/樂天知命 : 智命山
6. 命名의 基盤과 山名 (4) : D群
6. 1. 民倚·信1떼
1. 달맞이
掌月山(El) 뿔月筆(4)이 대표척인 이름이다. 옆月모이 (1)는 ‘외’가 ‘모이’로 된 方言어1 왜
한 山名이고， 맹월산(1)은 ‘망월’이 ‘맹월’로 된 것이다. 그 밖에 망재산(1)은 ‘달’이 빠져
- 4 9-
있기는 하나 동일한 기반에 의해서 명명된 것이다. 달봉(1)은 月筆이니 ‘똘’이 빠졌ξ나 또
한 달맞이가 기반이다.
2. 神仙
神仙의 특갱의 하나는 閔遊가 아닌가 한다. 01 러 한 특정이 그대로 山名에 나타나서 神仙
옳(4)이니 降仙筆， 仙到山， 四休學δ1 모두 神仙이 놀았다는 얘기와 관련되어 있다. 神仙이
놀았다는 것이 실지로 있었던 일일 까닭은 없겠으나 사람이 행적에 따라 신션이라고 일컬
어질 수 있다면 容或無怪하다. 아놓든 놀기 좋다떤가， 山이 대단히 아름탑다던가 한것에서
연유한 것만은 플림이 없겠다.
黃塵山(1)은 특야한 이름이 다. 黃@줄輕은 道敎의 經典이 다. 黃處經을 講하여 신션 이 되 었
다는 것이 야 山名의 기반이 된 것이니 한 층 송화된 山名이다.‘
3. 포洛·察天
島堂굿을 하였다고 해서 島堂山이라 하였다.
武帝筆은 가뭄에 들 때 기우제를 지냈기 째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좀 특이한 이름이다.이
밖에 다음과 같은 山名이 있다. 恩積山(每年 3 日 15에 察天)， 쏠德횡(자식을 원하는 사람
이 산소에 벌초하면 소원을 성취했다 함)， 聖主짧(치성드렸다 함)
" 4. 風水地理說
忠州 물內 부자들이 어떤 山으로 인해서 자꾸 죽어간다고 하여 그것을 막기 위해서 客뿔
山이라 하였다. 山과 관련된 이런 얘커는 흔히 있다. 發李筆은 李F;가 잘된다는 곳이다.다
음의 山名들이 모두 風水地理說과 관련해서 명명된 것이다.
소금무지산 (소금을 뿐려 火핏를 예 방하다)， 轉山(소上)， 文輪山[문안산] (山形이 사모와
같아서 이 산이 비치는 곳마다 文章 才士가 많이 난다 함).
5. 龍의 昇天
龍은 물과 인연이 깊다. 물 속에서 때를 기다려다가 昇天한다는 것이 龍과관련된 얘기의
定石인 것처럼 되어 있다.
龍澤山， 龍핍을융은 ‘물’이 明示된 山名이다. 물[遭 • 핍]에서 龍이 昇天한 것이다.
龍山옳은 -名 龍上뿔이다. 후자는 용이 올랐다는 것이 명시적이다. ‘용두뿌리’는 ‘용의
머리 산’이란 山名이다.
6.2. 動物
D군에 서도 動物은 山名의 기반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매 (17)이며， 다음이 말[馬 : 3J 이 다. 학， 닭도 명명의 커반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예가 하
나씩 밖에 보이 지 않는다‘
1. 매
매는 매사냥과 관련펀 것으로 매사냥 째 매를 날란 곳과 받던 곳이어서 그런 내력 "'1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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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매봉재’가 절대 다수다. 기타는 매봉산， 鷹뚫山 등이 있부나 하나씩 밖에 보이지
다.
2. 기타




6.3. 戰爭 • 遭홈L
전쟁 때 布陣했던 것이 기반이 된 山名으로 이진봉(3)，따陣山이;있다. ‘陣’이 明示되지
않은 것오로 兵馬山， 런홈城등이 있는데. 싸움이 있었으면 陣을 쳤을 것이나 그것이 山名
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다.
戰亂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는 避亂을 잊을 수가 없다. 特定人 또는 -般의 避옳L處가 되
었먼 일이 명명의 기반이 된 山名이 여렷 있다.
加隱山(麗未에 慶亂을 펴한 곳)， 千德山 〈王亂時 千名이 피한 곳)， 細來山〔王이 피란)，
細留山(공만왕이 흥건척의 난을 피함)， 國師뚫 (소上)， 避難筆 (조종복 선생 피난). 펴란
이 기반이 된 경우 王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은 점 흥미 있다.
6.4. 氣象·氣候
천지개벽과 홍수 해 모든 것이 불에 잠기고 겨우 얼마가 남았다는 식의 얘기가 있다. 그
때 그 무엇만큼 남았다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 山 또는 筆등에 先行하여 山名이 되고있
다.
소당재 (소당)， 새봉[조봉산， 조봉J (새머리)， 삿갓재， 烏頭[五뚫山J (까마귀머리)， 갈미
봉(갈모)， 멍석 마루(멍석) 되박등(핏박)， 大野山(대 야)
여기서 명명의 기반이 되어 있는 물건들은 모두 일상 사용하는 用貝와 鳥類다. 하나 득
이한 것은 줬飛山(月陽 :좌陽)이다. 이것은 제비만큼 남은 것이 아니라 제비가 앉을 만큼
남았다는 것이다. 우네미[마네마]는 물이 넘었다는 것이 기반이 된 山名이다.
6.5. 뿔京 ·幕君
忠닮이나 隱土의 뿔京 • 薰君。1 명명의 기반이 된 山名에 國師筆(3)， 國솥훌옳 (2) 등이 있다.
하나 특이한 것은 君子山 (고려 유신이 산에 올라 松都를 바라보며 단직 하다) 이 다.
6.6. 기타
風流: 品官山(品官이 많이 놀다)， 훌琴山(경치가 아름다워서 글 짓고 노래하고 놀던 곳)，
歌唱[驚唱山J (중이 산에 오는 拖主女子와 노래하다)/修學 • 修靈 : 國土筆〈蘭漢 朴與이 공부
하여 樂聖01 됨)， 짧洞山 (어떤이가 짧을 배움)/修道 : 道明山(道師가 道를 깨칩)/住居人
物 : 長者筆(長者가 살다)， 徐林山(徐林창군 웅거 J/葉城 : 九女城(-男九女의 城쌓기 전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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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命名의 基盤과 山名 (5) : E群
ArvD群의 어다에도 넣기가 적합하지 1않은 기반을 묶었다.
7. 1. 所有
山의 所有 關係가 命名의 기반이 된 山名들이 상당히 있다.
姓+山 : 강승산 〈강씨 소유의 산)， 洪山(洪A 宗中山)， 韓山(韓A 宗中山)， 趙山(趙民山
張山(張民山)/官戰十山 : 傳良山 (傳良 벼슬한 사람의 소유/훌 主A의 姓+山 : 洪A山(洪­
e;;흉있는山)/기 타 : 洞山(洞有林)， 院山(書院 所有)， 國有地(國家所有山).
7.2. 기다
佳ytl空山(나무해도 말리는 사람 없음)/模範山(山林綠化의 模範林)/禁山(나무 금하는 山)
/불구경재 (장마 때 물구경하는 산)/양살미(陽山里에서 떠내려 옴)/통살목(전에 배가
다녔음).
8. 結





















具 體 的 基 盤
1) 매 2) 말 3) 독수리 4) 소 5) 누에
6) 범 7) 학 8) 봉황 9) 개 10) 구렁
이 • 뱅 11) 황새 12) 기 타
| 1) 시루 2) 고무래 3) 붓 4) 장
5) 기타
1) 갈요 2) 삿갓 3) 감푸 4) 기 타
1) 玉女 2) 將單 3) 老始 4) 기 타
1) 노적가리 2) 풀더미
1) 龍
1) 총利 2) 城gJl: 3) 聚堂 4) 커 타
1) 소나무 2) 진달래 3) 기타


























1) 圓形 2) 美麗 3) 碩짜 4) 高옷 5) 기 타
i 1) 大小 2) 高低 3) 母子 4) 三才 5) 기 타
1) 三 2) 二 3) 七 4) 기 타
1) 土色 2) 土質
1) 달맞이 2) 神仙 3) 잭倚 • 聚天 4) 風
水地理 5) 龍의 昇天
1) 매 2) 기다
(師範大學 國語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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